
쌀 포대에 구멍이 나도, 축구공이 찢어져도

밥풀만 있으면 뚝딱!

까늘 밥풀을 들고 다니는 재미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봉구네 할아버지인데요, ‘밥풀 할

아버지’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. 가방에 밥풀 통을 가지고 다니며, 아무 때나 밥풀을 꺼내서 붙이거

든요. 쌀 포대에 구멍이 났을 때도, 동네 아이들이 차던 축구공이 찢어졌을 때도 밥풀 하나로 뚝딱 

해결해요. 물론 완전한 해결이라 말할 수 없는 밥풀 할아버지만의 방식이지요. 봉구는 그런 할아버

지가 못마땅해요. 세상에는 밥풀보다 잘 붙는 게 얼마나 많은데, 왜 밥풀이냐고 툴툴거리지요.

‘왜 밥풀일까?’ 독자들은 읽는 내내 궁금해집니다. 하지만 작가는 할아버지와 밥풀에 얽힌 사연을 구

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. 다만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서, 봉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보여 줄 뿐

이지요. 밥풀, 그리고 밥은 할아버지에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자, 눈에 보이지 않는 

것까지 이어 주는 끈끈한 ‘정’이란 것을요. 할아버지는 밥풀로 서로 떨어지고 다친 것들을 보듬고 고

쳐 주려고 하지요.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이야기 곳곳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은 어쩌면 정 많은 

할아버지의 소박한 마음씨 때문일 것입니다.

독후 이해 활동

Q  [밥풀 할아버지]에 나오는 표현입니다. 풀이한 뜻이 맞도록 연결해 보세요.

밥풀 할아버지 

글 박민선, 그림 김태란 / 책고래

궁싯거리다 · ·  서로 잘 조화되어 같이 일하다

악다구니를 쓰다 · ·  마음에 들지 않아 관심이 거의 없다.

장단이 잘 맞다 · ·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

호들갑 떨다 · ·  말이나 하는 짓이 야단스럽고 방정맞다

내키지 않다 · ·  기를 써서 다투며 욕설을 하다

심드렁하다 · · 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다



Q  봉구와 현석은 종이로봇을 들고 마당으로 냅다 뛰어나오며 이야기가 끝납니다. 다음

에 이어질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.

독후 활동 이어가기

Q  다음과 같이 친구와 갈등이 생긴다면, 어떻게 행동했을지, 각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

해 보세요.

(예) 구멍 난 쌀 포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바람 빠진 축구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

봉구할아버지는 전국노래자랑에 나가셨을까요?동네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요?

민수가 너무 얄미웠어요.
나도 모르게 게임기

전원을 눌러 버렸어요.

나쁜 자식!
자기가 못한다고

끄는 게 어디 있어?

우리가 왜 아빠가
없어? 그냥

떨어져 있을 뿐이야!
우리 아빠한테
다 이를 거야.

참, 너는 아빠 없지?

봉구의 입장-

민수의 입장-

봉구의 입장-

민수의 입장-

현석이의 입장-

민수의 입장-



Q  봉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삽니다.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룹

니다. 나와 다름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

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.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볼까요?

Q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, 짠~ 하고 나타나 해결해 주는 밥풀 할아버지! 

여러분에게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? 부모님? 할아버지, 할머니? 형제자매? 또는 친

구?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 전해 보세요.


